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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말레이브, 이오플로우 사내이사직 사임… 미국사업 ‘올인’ 

▶ 루이스 말레이브, 美 지사장으로서 미국 시장 개척에 전념 

▶ 3월 29일 정기주총에서 새 사내이사로 COO 김창정 전무 선임 예정 

 

[2022-03-10]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업 이오플로우(294090)는 8일 공시를 통해 사내이사 루이스 

말레이브의 이사직 사임을 알렸다. 

 

이오플로우의 사내이사이자 미국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루이스 말레이브는 이오플로우의 

미국 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의 주요 신사업 개발 및 미국 시장 개척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자로 본사격인 국내 이오플로우의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오플로우는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루이스 말레이브의 사임으로 공석이 되는 사내이사 자리에 김창정 

전무(COO, 최고운영책임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루이스 말레이브는 이오플로우의 미국 경쟁사 인슐렛의 초기 멤버이자 30년 경력의 의료기기 

개발 전문가로, 인슐렛 창립 전에는 메드트로닉의 전신인 미니메드에서 엔지니어를 거쳐 이사로 

재직한 경력도 갖췄다. 그는 지난 2017년 이오플로우에 합류한 이래 미국 내 파트너사의 발굴 및 

신기술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왔다. 

 

루이스 말레이브 이오플로우 미국 지사장은 “이오플로우는 최근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위한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 협업 모색, 신사업 개발 등 미국 지사의 

역할이 매우 막중해졌다. 본인은 당분간 이러한 신사업 개발 및 미국 시장 개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오플로우 미국 지사에서는 연속혈당센서와 2형 당뇨 전용 신제품 등 이오플로우의 주요 

미래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오플로우의 현재 주력 제품인 이오패치도 올해 상반기 중 

미국 FDA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추가적으로 미국 지사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의료기기 인증심사에 힘써 세계 최대 당뇨 시장인 미국에서의 조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회사 IR 담당자는 “루이스 말레이브는 이오플로우의 장기적 비전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그가 

최근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장기 보유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의 등기임원인 루이스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었던 관계로 당사의 행정적, 

절차적인 제약이 있어 왔기에 금번 인사로 인해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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